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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동기간 중 내한성이 강한 과수작목은 휴면타파 후 발아, 개화기를 거치며, 견딜 수 있는 한

계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한다. 따라서 성공적인 과수 재배를 위해서는 개화 후 안정적인 온도

유지가 필요하다. 하지만 올해의 경우, 3월은 평년을 웃도는 온난한 날씨로 개화기가 빨랐으며, 

이후 4월에 급작스러운 저온현상으로 인해, 개화한 많은 과수가 저온피해를 입어, 수정 및 착과

불량, 비정형과의 생산 등이 예상되고 있다. 이처럼 미래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겨울철과 이른

봄의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, 과수 등의 개화기가 점차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된다. 또

한, 그와 더불어 이상저온 등의 기상이변의 빈도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, 개화한 후 내한

성이 약해진 과수 눈꽃 등의 저온피해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. 이에 본 연구는 과수

작목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주산단지를 선정, 해당지역의 미래 개화 예상

시기를 예측하고, 이 시기의 온도 분포를 정량화 하여 저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전망하였다. 먼

저 Cesaraccio et al.(2004)가 제시한 휴면시계모형을 바탕으로 선정된 주산단지의 지리적 위치에

해당되는 기후변화시나리오(RCP 8.5) 일자료를 이용하여 생육단계 도달일자를 추정하였으며, 개

화 후 최저기온의 분포를 현재(1981-2010)와 미래 3개의(2011-2040, 2041-2070, 2071-2100) 기후학

적 평년 기간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. 일례로, 배 재배면적이 통계청(2015) 기준 전국 최대지

역 중 하나인 천안, 안성 지역의 경우 미래로 갈수록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개화시기는

점차 빨라지지만, 개화 후 4월말까지의 최저기온 분포 중 일정온도 미만인 일수가 미래로 갈수

록 점차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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